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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해양 이용객 편의 위해 
인구항방파제등대 디지털 시계 새 단장

- 시계 LED 세그먼트 교체로 시인성 개선...정확한 시간정보 제공 및 이용객 불편 해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양양 인구해수욕장 해양레포츠 이용자

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인구항방파제등대 상단에 설치된 디지털 시계

의 시인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인구항방파제등대는 양양 인구해수욕장을 찾는 서핑객과 관광객들이 많

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양관광 명소이다. 등대 상단의 디지털 시계는 해

양 레포츠 활동과 관광 중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편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계의 일부 LED 세그먼트 식별 저하로 시간 확인이 어려

워 해양 레포츠 이용자 및 관광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었다.

   *  양양군 해수욕장(21개소)을 찾는 연간 피서객 약 83만명(‘25년 기준)

이에 동해해수청은 디지털 시계의 표시 불량 원인을 점검하고 손상된

LED 세그먼트를 교체하는 등 기능을 복원하고, 성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

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 완료 이후에도 정기점검과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의 정

상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공편의시설 관리 수준을 강화할 계획

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이용객은 해양활동 중 정확한 시간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되어 편의성이 향상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불편 사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광지 공공편의시설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관광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인구항방파제등대를 찾는 국민들이 작은 불편 없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양레포츠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편의시설

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철저한 유지관리에 최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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